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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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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생

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하는지, 마지막으로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

기, 충북, 대전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척도, 우울(CES-D) 척도, 자살생각 척도

그리고 자기자비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고, 386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자비는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둘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의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

자비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

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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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6)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25.8명으

로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이는 OECD 국

가들 평균 자살자수인 12명보다도 두배 가까이

높다. 또한 통계청(2018)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대학생이 속한 20-29세의 사망원인 1위

가 자살(44.8%)로 2위인 운수사고(14%)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또한 같은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이 거론된 10대(30.9%)와 30대

(36.9%)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서 자살의 개념과 관련해서 Shaffer와

Gould(1987)는 자살을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완결(Suicide completed) 그리고 자살생각

(Suicide ideation)으로 구분했는데, 자살시도는 자

살을 하기 위해 행동을 하지만 자살에 실패한 상

태를 말한다. 자살완결은 자살을 함으로써 나타나

는 파괴행동의 결과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생

각은 자살에 대한 계획과 자살시도보다 이전에

나타나는 인지적 생각으로, ‘자살과 관련한 행동에

몰입하는 생각이나 사고’를 말한다(O'Carroll et

al., 1996; Kessler, Borges, & Walters, 1999).

Abdollahi, Abu, Yaacob과 Ismail(2015)은 자살과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은 자살생각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Runeson, Beskow와

Waern(1996)은 자살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

하는 것은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Harris와

Barraclough(1997)는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

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실제 자살시도를

통해 사망할 확률이 47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

는 주요변인인 자살생각을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대학생 자살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생활 스트

레스가 보고되었다(Hendin, 1987). 여기서 생활 스

트레스란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전겸구, 김교헌, 1991).

생활 스트레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한편, 대학생의 발달 과업으

로는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자아정체성

확립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성취해

야 한다(이은희, 2004).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

은 청소년기의 과도한 입시경쟁과 서열중심 체제

안에서 이들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따라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혼란감

을 경험하게 된다(김윤희, 양명숙, 박희룡, 2015).

이지영(2007)은 대학생들이 혼란감에서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동성친구, 이성친구, 가

족, 교수)와 당면과제(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진

다고 보고하였다. 즉, 오늘날 대학생들은 심리적,

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진

로 및 취업과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생활 스트레

스와 함께 자살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서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이 깊은 관련성을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은희, 2004; 최우경, 김진

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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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

는 원인에 대해서 민윤기(2005)는 청소년에서 성

인으로 넘어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점과 성공에 대한 가족의 압력과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 지각된 경쟁의식과 그에 대한 빈약한 대

처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학생은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

대, 생활고 그리고 취업난과 학업 문제 등으로 자

살률이 급속히 증가했다(송태민, 진달래, 송주영,

안지영, 조영하, 2013). 즉,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취업 및 스펙 경쟁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가 대학

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 이유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이 같은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

절한 대처방식을 찾지 못하면 자살로 이어 질수

도 있다(주영, 이서정, 현명호, 2012).

또한 개인에게 심리적인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

는 생활 사건을 지속적으로 겪으면 흔히 우울을

촉발하게 된다(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권석

만, 2016). 이은희(2004)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

험하는 우울은 중·고등학생이 겪는 우울보다 훨씬

높아서 더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

였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 요인

이 확장되고(강석화, 나동석, 2013), 그 과정에서

투쟁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양선미, 박경, 2015). 이로 인해, 우울이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고 실제로 자살을 시

도하는 경우도 있다(민윤기, 2005; 백선숙, 하은호,

류언나, 송미승, 2012; 권석만, 2016). 또한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Delongis, et al., 1982). 이러한 이론적

모형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의 영향을

미칠 때, 우울은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백선숙 등, 2012; 강석화, 나동석, 2013; 정주

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우울이 심리적 변인 가운데서

대학생의 자살생각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문동규, 김영희, 2011; 박선란,

2012;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양선미, 박경,

2015). 강석화와 나동석(2013)은 대학생의 생활 스

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우울은 자

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어서 김보영(2008)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우울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 위험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Angela, 2007). 홍

영수와 전선영(2005)은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높아진다고 주장하

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의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울

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예상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울하면 자살생각이 높아진다

는 이전의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모두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주영 등, 2012). 즉, 우

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 할 수 있는 보호요

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

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검증되어 왔다(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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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전종설, 2012; 최인재, 2014;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자아존중감이 자

기애적 경향, 자기 고립 그리고 오만과 같은 부정

적 측면과 상관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Neff,

2003b; Neff, Kirkpatrick, & Rude, 2007a; Neff,

2009). 또한 자아존중감이 자아를 있는 그대로 보

지 않고 축소시키거나 상대를 평가절하 하는 문

제점이 있고, 폭력성, 공격성, 자만심, 자아 중심적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다(Tesser,

1988; Baumeister, Smart, Boden, Bjork, &

Robert, 1996; Tesser, 2000;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그리고 실패

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위협으로 지각하고

회피한다(Crocker, Park, Cooper, & Harris, 2004)

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살생각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에 대한 보호요인인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많이 연구된 자아 존중감을 대신하여 최근에 많

이 연구되고 있는 자기자비(Neff, 2003b)를 또 다

른 보호요인으로 보고 검증하고자 한다.

자살과 자기자비와 관련해서 최근 해외연구에

서는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 조치와 계획과

관련해서 자비(compassion) 중심 치료 접근이 필

요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Cole-King & Platt,

2017). 또한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심

각한 자살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Tanaka et

al., 2011). Pauley와 Mcpherson(2010)은 대부분의

우울한 사람은 자기자비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

다. 이로 인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 내

적 위협은 우울을 넘어서 자살조차도 일으킬 수

있다(Gilbert, 2007). Gilbert(2000a)는 자비훈련으

로 인해 심리 내적 따뜻함(Inner Warmth)이 커지

면, 우울이 경감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

(Bishop et al., 2004)에서는 자기자비가 자기친절

과 인간 보편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우울, 자살과

같은 고통스런 정서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울과 자살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비는 정

서 조절 시스템(Gilbert, 2010)을 활성화시켜 이를

진정 시킨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비가 효과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Neff(2003a)는 자기자비를 “자기 마음이 고통에

대해 열려 있고, 움직이는 상태로 봤다. 또한 고통

을 피하지 않고 줄이면서,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자기자

비에 대해서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자기친절, 마

음챙김, 인간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자기자비는 자

신의 실패나 약점을 용서하고, 또한 부족하고 한

계가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한다(Neff,

2003a).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상황왜곡, 자기중

심의 고립감, 자기도취와 과잉동일시를 갖지 않으

며,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상호연대감을 느낀다

(Neff, 2003a; Neff, 2003b). 그리고 자기자비 수준

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여

러 성취 상황에서 숙달감을 보인다(Neff, Hseih,

& Dejitthirat, 2005). 또한 자기자비는 정신건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eff,

2003a; Neff, Pisitsungkagarn, & Heish, 2008;

Neff, 2009; Neff & Pommier, 2012). 다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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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liff et al., 2011)에서 자기자비는 우리 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옥시토신을 분비시켜주

며, 정서적으로 안정화 시켜준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 국내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자아존중감이 설명

하지 못하는 조망확대 및 부적응 변인(반추, 재앙

화, 부정정서)들을 고유하게 설명해내는 측면에서

자아존중감과는 차별되며 임상적으로 더 유용한

개념이라고 보고하였다(고은정, 2014). 또한 자기

자비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 대한 비

교연구에서 자기자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우울,

경계선 성향, 삶의 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참여자들

보다 유의미 하다고 보고하였다(박세란, 이훈진,

2015).

노상선, 조용래, 최미경(2014)은 자기자비가 생

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추와 우울 증상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자비가 생활 스트레

스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자살생각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양선미와 박경(2015)은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

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자비는 매개효과를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기자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

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전민,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변인

간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검증하면 비교적

모형이 간단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또한 개입변인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살은 다양한 변인들

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경로 연구

가 필요하다는 최근 연구(Van Orden et al., 2010;

김종혁, 육성필, 2017)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으로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서의 자기자비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전

민, 2012)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자살 비율이 높은 20-29세에 속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완충시키는 보

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해서 자기자비가 보호요

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

안하고 있다(양선미, 박경 2015; 노상선 등, 201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

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가지고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또한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의 영향을 미

칠 때 자기자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

상 하였다(노상선 등, 2014).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대학생들

의 경우 자살의 원인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많이 연

구되었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보호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유력한 변인들 중 하나가 바로 자기자비

다(Neff,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

하며,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가 조절하는지, 마지막으로 우울이 자살생각

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이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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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그리고

자기자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가운데 우울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자비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넷째, 대학생 생활 스트

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우울의 매개

효과는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기자비가 조절효

과를 보이는지도 같이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

각 그리고 자기자비간의 관계 및 경로를 검증하

기 위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150명)과 경기(110명), 충북(30명) 그리고 대전

(110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400명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심의를

통과 하였으며(승인번호: 1040395-201707-06),

IRB 규정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중도에 설문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을 설명했다. 또한 포기했을 시에 불이익이 없다

는 점을 공지했다. 그리고 설문내용은 오로지 연

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설문지 작성 이후에 자살충동이 일어났을 경

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문지 맨 뒷장에 상

담센터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재하였다. IRB 승인

을 받은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40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무성의한 응답으로 인

해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14부의 자

료를 제외하고 최종 38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기자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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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가 113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였고, 여자가

273명으로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1.22세(최소값 18세,

최대값 29세)였다.

측정도구

개정판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전겸구, 김교헌(1991)이 개발하고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수정 보완한 개정

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를

이지영(2007)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

도는 크게 대인관계 23문항(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과 당면과제 27문항(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등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이루

어진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문장을 읽고 각 상황

에서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경험의

빈도를 5점(매우 자주 받는다)에서부터 1점(전혀

받지 않는다) 사이에 평정하게 된다. 분석에는 전

체 문항들의 평균점수와 각 하위요인 별 문항들

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응답

자의 점수는 1점에서 5점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겸구 등(2000)의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는 .72∼.88로 나타 났고, 이지영(2007)의

연구에서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

왔다.

우울(CES-D). 우울 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CES-D)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

체 및 행동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 척도를 사

용하여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3

점(거의 대부분)에서부터 0점(극히 드물게) 사이

에 평정하게 된다. 분석에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

점수와 각 하위요인 별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

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응답자의 점

수는 0점에서 3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점

수가 높을수록 경험된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판단한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

왔다.

자살생각. 자살생각 척도는 Beck, Kovacs,

Weissman, Garfield와 Sol(1979)이 개발하고 박광

배와 신민섭(1991)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

시켜 번안하고 사용한 한국판 Beck 자살생각 척

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살욕구(9문항), 자살태도(7문항), 자살

준비(3문항) 등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자기 파괴적

희망이나 생각을 측정하여 현재 지닌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3점

Likert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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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항들의 평균점수와 각 하위요인 별 문항

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각 응답자의 점수 총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광배와 신민섭(1991)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서는 .90으로 나왔다.

자기자비. 자기자비 척도는 Neff(2003b)가 개

발하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Self

Compassion Scale: SC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기자비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자기친절

(5뮨헝), 자기판단(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고립(4문항), 마음챙김(4문항), 과잉동일시(4문항)

등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6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

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문항을

읽고 본인과 비슷한 정도를 5점(거의 항상 그렇

다)에서부터 1점(거의 아니다) 사이에 평정하게

된다. 분석에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점수와 각 하

위요인 별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

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점수는 1점에서 5점 사이

에 위치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89로 나왔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로 내적일관성 계수

인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둘

째, 연구변인들이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고 변

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

위, 첨도, 왜도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셋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에는 bootstrap 기법을 사용

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뒤 구간

내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넷째, 우

울이 자살생각의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비가 조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조절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SPSS Macro 프

로그램 중 Hayes(2013)의 PROCESS 2.13.2 버전,

Model 15번을 이용하여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기

자비에 의해 조절되는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과 관련하여 기술통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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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변인들의 첨도값은 관련

연구(Curran, West, Finch, Appelbaum, & Mark,

1996)에서 제시한 정상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문제없이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왜도값의 경우에도 모든 연구변인들

이 정상분포 가정 충족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 생활 스트

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기자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우울, r=.64,

p<.001, 자살생각, r=.42, p<.001과는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기자비, r=-.42,

p<.001,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울의 경우 자살생각과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56, p<.001, 를 보

였으며 자기자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56, p<.001.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의

경우 자기자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r=-.46, p<.001.

매개모형 검정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의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해보았다. 전체적인 분석절차는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간접효과

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 기법을 사용

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CI)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부스트랩

(Bootstrap) 샘플의 수는 2,000개,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CI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분

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이었으며, β

=.42, t=9.1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F=84.09, p<.001, R2=.18.

이어서 두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에서는 생활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정

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β=.64, t=16.43,

p<.001. 회귀모형은 우울의 전체 분산 중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9.85, p<.001,

변인 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기자비

생활 스트레스 -

우울 .64*** -

자살생각 .42*** .56*** -

자기자비 -.42*** -.56*** -.46*** -

평균(표준편차) 2.41(.59) 1.03(.51) .30(.31) 2.98(.57)

왜도 .04 .41 1.14 -.09

첨도 -.13 -.07 .62 .32

최소값 1.00 .05 0.00 1.27

최대값 4.46 3.00 1.37 4.73

***p<.001.

표 1. 연구변인간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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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1. 즉,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

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마지

막 세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활 스

트레스, β=.11, t=2.00, p<.05, 와 우울, β=.49,

t=8.90, p<.001, 은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예

측변인이었으며, 두 변인 모두 자살생각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2%로 나타났다, F=80.16, p<.001,

R2=.32.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도 우울은 여전히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감안한 상태에서도 생활 스트

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여전

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은 부분매개변인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표준화된 계수(β)를 기준

으로 .11로 나타나 1단계에서 확인한 총 효과의

크기 β=.42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하

였다. 이에 따라 우울의 매개효과를 감안한 상태

에서도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울은 부분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유의

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을 거치

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해 확인해 보았

다. 그 결과 간접효과의 크기는 .166, 이 값의

95% 신뢰구간은 .131에서 .215로 나타나 구간 내

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을 거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 검정

다음으로 우울이 자살생각의 미치는 영향을 자

기자비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절효과의 해석을 용이

하게 하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다중 공선

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울과 자기자비는 평균중심

화(mean-centering)를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울과

자기자비의 상호 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를 중심

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울, β=.42, t=8.47,

p<.001, 자기자비, β=-.22, t=-4.49, p<.001, 상호

작용항, β=-.15, t=-3.65, p<.001, 모두 자살생각에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 → 종속)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 .22 .42 9.17*** .18 84.09***

2단계

(독립 → 매개)
생활 스트레스 우울 .56 .64 16.43 *** .41 269.85***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

.06 .11 2.00 *

.32 80.16***

우울 .30 .49 8.90***

*p<.05, **p<.01, ***p<.001.

표 2.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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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6%로, R2=.36 상호 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두 번째 단계의 회귀모형에

비해 2%의 증분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R2=.02,

p<.001. 따라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는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자비의 조절효

과는 자살생각의 전체 분산 중 2%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수준을 ±1

표준편차로 고정하고, 각 수준에서 우울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선으로 표현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에 제

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은 경우

(-1SD)의 회귀선의 기울기가 자기자비 수준이 높

준거변인: 자살생각

모형 예측변인 B β t R2 ⩟R2 F

1 우울 .34 .56 13.23*** .31 .31*** 174.98***

2
우울 .27 .44 8.86***

.34 .03*** 99.64***

자기자비 -.11 -.21 -4.12***

3

우울 .26 .42 8.47***

.36 .02*** 73.01***자기자비 -.12 -.22 -4.49***

우울×자기자비 -.15 -.15 -3.65***
*p<.05, **p<.01, ***p<.001.

표 3.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

그림 2.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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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1SD)의 회귀선의 기울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단순 기울기(simple slope)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조절변인인 자기자비가 –1표준

편차 수준에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비표준

화된 회귀계수, b=.343(t=9.541, p<.001)이었으나,

+1표준편차 수준에서는, b=.173(t=4.257, p<.001)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앞선 분석들을 통해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의

매개효과 그리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 단계

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직접효과에 대해서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생활 스트레스는 우

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64, t=16.43, p<.001, 이는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

하면 우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

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

내에서 매개변인인 우울, t=6.08, p<.001, 조절변인

인 자기자비, t=-4.36, p<.001, 는 유의미한 예측변

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생활 스트레스, t=1.93,

p=.054, 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표준오차 t
95% CI

LLCI(b) ULCI(b)

조절변인:

자기자비

-1SD .343 .036 9.541*** .272 .413

+1SD .173 .041 4.257*** .093 .252

***p<.001.

표 4.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회귀선의 유의미성 검증결과

준거변인: 우울

예측변인 B β t R2 F

생활 스트레스 .56 .64 16.43*** .41 269.85***

준거변인: 자살생각

예측변인 B β t R2 F

우울 .22 .36 6.08***

.37 44.93***

생활 스트레스 .05 .10 1.93+

자기자비 -.12 -.22 -4.36***

우울×자기자비 -.13 -.13 -2.28*

생활 스트레스×자기자비 -.03 -.04 -.66

+p=.054, *p<.05, **p<.01, ***p<.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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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인 관련

성을 보인 반면, 자기자비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 작용항들의 유의미성을 확인

해보면, 우울과 자기자비의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반면, t=-2.28, p<.05, 생활 스트레

스와 자기자비의 상호 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성을 보였다. 즉,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생활

스트레스에서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향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생활 스

트레스에서 자살생각으로 향하는 직접효과에 대

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실시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조절효과의 해석을 위

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조

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우울을 거치는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각각 검증해보았다. 분석에는 부스트

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의 모든 수준에

서 우울의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

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 자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

과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3 →

.122 → .081).

따라서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 스

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 자기자비가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선행연구

와 이론 그리고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만

들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이

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

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의 경우에는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자비

의 경우에는 모든 변인에 대해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는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과 자살생각이 높아지며, 자기자비의 수준은 낮아

짐을 알수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높은 자기자비

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MacBeth와 Gumley(2012)

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살생각은 낮은 자기자비와

자기자비 간접효과 표준오차
95% CI

LLCI ULCI

매개변인:

우울

-1SD

(-.566)
.163 .028 .114 .223

M .122 .021 .084 .164

+1SD

(+.566)
.081 .025 .034 .132

표 6.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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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Collett, Pugh, Waite, & Freeman, 2016). 또한

Raes(2011)는 자기자비가 우울과 부정적 정서를

낮춘다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 한다. 즉, 자기자비

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수준

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생

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홍영수와 전선영(2005)의

연구결과와,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

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강석화, 나동석,

2013). 이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수준이 증가하고, 높아진 우울은 높은 자

살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의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비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다면, 자아 존중

감 변인 외에도 자기자비가 대학생 자살 생각에

대해 보호요인(Neff, 2009)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한편,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때 자기

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연구는 전무하여 일치

하는 선행연구들을 볼 수는 없지만, 대학생의 우

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가 매

개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양선미, 박경, 2015)

와 자기자비가 우울, 회피 대처방식 그리고 생존

및 대처신념을 매개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정재훈(2014)의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높은 자기자비 수준이 우울 감소

의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가 있다. 우선 자기 스스로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자비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게 했을 때, 우

울이 3개월 동안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Shapira

& Mongrain, 2010).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자

기자비가 우울한 기분과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Diedrich, Grant,

Hofman, Hiller, & Berking, 2014). 그리고

Johnson과 O'Brien(2013)은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가운데서 발생 할 수 있는 우울 증상을 자기자비

가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우울이 높

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수준을 확인하

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을 거쳐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자비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비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였다는 전민

(2012)의 연구결과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형이 검

증된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서 자기자비

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가능성은,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그

리고 자기자비 모형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

정하여 그만큼 자기자비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다른 혼입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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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내·외적 자원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Lazarus, 1984).

이에 대한 근거로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스트

레스를 덜 받도록 한다는 보고가 있다(Bluth &

Eisenlohr-Moul, 2017). 예를 들어, 외적 자원 중

의 하나인 가족의 충분한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 Skrove,

Romundstad, & Indredavik, 2013).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14)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고통 감

내력, 감사의 마음, 자기 통제력,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한다면, 생활 스트레스가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효과로 자기자비가

아닌 다른 혼입변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을 거쳐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자비가 조절

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를

보면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Mindful Self-

Compassion) 에 참가했던 참여자들이 우울과 불

안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어도 1년 이상 줄어들었

으며, 또한 불안과 우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고 보고하였다(Neff & Germer, 2013). 또한 희망

과 삶의 의미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 위험을 줄이는 증거가 된다고 보고하

였다(McLean, Maxwell, & Platt, 2008). 이에 대

해 Bluth와 Eisenlohr-Moul(2017)은 마음챙김-자

기자비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그리고

불안을 줄여주며, 반대로 회복력, 감사 그리고 긍

정적인 행동들(예를 들어, 호기심, 모험심)을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Cole-King,

Green, Gask, Hines, & Platt, 2013)에서는 많은

자살자들이 죽고 싶다는 욕구로 힘들어하는데 이

때 자기자비가 자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상

태로 급격히 변화(Tipping Point)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자기자비가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고통스런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서 조절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ishop et

al., 2004). 따라서, 생할 스트레스로 우울이 촉발

되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기자비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아존중감 변인 외에도 또 다른 보호요인

으로서 자기자비 변인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기존의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한 연

구에서는 대부분 자아존중감을 보호요인(안세영

등, 2015)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서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해서 자기자비

가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살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자비중심 치료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

다(Cole-King et al., 2013). 자살 이외에 자기자비

는 행복, 긍정적인 신념 그리고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적 강점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Neff,

Kirkpatrick, & Rude, 2007a; Neff, Rude, &

Kirkpatrick, 2007b; Hollis-Walker, & Colosimo,

2011).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는 트라우마 증

상들과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정신 병리의 증상

들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Gilbert & Procter,

2006; Mayhew & Gilbert, 2008; Beaumont,

Hollins, & Martin 2013). 또 다른 연구(Rock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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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McEwan, Lightman, & Glover, 2008)에

서는 자기자비를 연습하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

서 자기 위로 능력과 혈압 안정을 향상시키며, 반

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을 낮

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

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

개효과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체적이고 복

잡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수빈, 정영주, 정영숙(2017)은 자기자비가 긍정

적·부정적 심리변인들 모두와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자기자비와 변인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 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존에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간의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만을 살피는데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자살예방에 대한 실

제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자살행동에 이르는 경로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Van

Orden et al., 2010). 왜냐하면, 자살행동의 경로가

더 명확해져야 자살예방과 개입방법을 더욱 적절

하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혁, 육성필,

201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자기자비가 우울을 매개로 했을 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검증하고 이해하려는 시

도를 통해 각 변인간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자기자비가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 우울과 자살생각을 완충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별히,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인상담 혹은 자살예방교육을 할 시에 자기자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자살 예방활동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주로

활용(지승희, 김명식, 오승근, 김은영, 이상석,

2008)되거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McKay

& Fanning, 2005)외에는 다른 치료적 대안을 제

공하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비를 증진하는 것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준혁, 이근무, 이혁구(2015)는 자살 고위험

자들이 자살을 극복한 요인 중 하나로, ‘자신에 대

한 미안함’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부분은 대학

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기자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자비는 마음챙

김을 전제로 한다(Germer & Siegel, 2012).

Gilbert(2010)는 자비가 다른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와 차별되는 점으로 위협적인 상황(예를

들어, 우울, 불안, 자살)을 조절하는 ‘진정 시스템

(soothing system)’을 활성화시키는 점이라고 보

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울증과 자살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비에 초점을 둔 치료적 접근이 발달하

게 되었다(Cole-King & Platt. 2017; Cole-King

et al., 2013; Mayhew & Gilbert, 2008; Gilbert,

2000a). 또한 상담 개입 시 내담자를 대상으로 자

기자비 척도(SCS)를 통해 내담자의 자기자비 수

준을 점검하고(Neff, 2016a), 자비훈련(Gilbert,

2010; Cole-King et al., 2013)이나 자기자비를 증

진시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전민, 2012; 박세란,

이훈진, 2015)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을 완화시

키는 상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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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북지역에 위치한 다섯 개

대학교 학생들로 제한되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성별차이가 3:7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다양

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보다 많은 표집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별 각

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살피는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김수빈 등, 2017). 마지막으로 대학

생 외에 자살 고위험자 집단(강준혁 등, 2015)과

65세 이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일환으로 자기보

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자기자비의 관계

에 대한 실험 연구(예를 들어, 자살생각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의 효

과 및 검증 실시)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자비가 우울을 매개로 할

때, 자살생각에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만 매개로 자살생각에 조절

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자기자비가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있어서 더욱 다

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비는 우울 외에 무망감(Beck et al., 1974),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Joiner, 2005),

정서조절(노상선 등, 2014; 조용래, 2011), 자기비

판(강재연, 장재홍, 2017) 그리고 습득된 자살 실

행력(김종혁, 육성필, 2017)을 매개하는 가운데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보다

세밀한 경로를 통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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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Kwang-Jin Kim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ind whether self-compassion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finally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Gyeonggi

Province, Chungbuk Province, and Daejun completed the survey composed of life stress scale,

depression scale (CES-D), suicidal ideation scale, and self-compassion scale. Data from 386

student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whereas self-compass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ll the other variables. Secondly,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Thirdly, self-compassion had

moderating effect on depression affecting suicidal ideation. Lastly, self-compassion showed

moderated mediating effect when life stress, mediated by depression, affected suicidal ideation.

However, self-compassion did not show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university life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elf-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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